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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비 소리 들으며 쑥쑥… 한라산 청정 고사리 즐겨요

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어사전 (개정증보판)을

펼치면 표준어 사전에는 없는 어휘가 올라 있다.

고사리장마(고사리마)다. 사전은 고사리장마를

두고 봄철에 고사리가 나올 때의 장마 로 풀이

했다. 대개 여름철 날씨로 여겨지는 장마이지만

제주에선 봄에 그 이름을 붙였다. 봄날 계속해서

비가 내리면 제철을 맞은 연초록 고사리가 반갑

게 얼굴을 내밀어서 그런 것일까.

다시 고사리 철이 왔다. 고사리를 꺾기 위해

오름 등지로 나서는 이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

수 있는 때에 이번 주말엔 고사리를 주제로 한

축제도 열린다.

▶제주산 통통한 줄기에 맛과 향 좋아=올해로

28회째인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를 주관하는 서

귀포시 남원읍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

자생하는 고사리는 360종이 넘는다. 그중 가는

쇠고사리, 일색고사리, 바위고사리 등 약 80%가

제주에서 자라고 있다.

남원읍 중산간 일원에는 청명 이후 고사리가

나기 시작해 열흘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고사리

철이 이어진다고 했다.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

측은 제주 고사리는 그 이름만으로 경쟁력을 갖

는다고 말한다. 다른 지역에서 고사리 축제, 고

사리 꺾기 행사를 개최하는 곳이 있으나 제주

자연을 품은 고사리는 줄기가 두텁고 부드러우

며 맛과 향이 좋아 다른 데와 비길 바가 아니라

는 것이다.

13~14일 이틀 동안 남원읍 한남리 산 76-7번

지에서 진행되는 고사리축제에 가면 무대 공연

을 즐기면서 고사리 체험을 할 수 있다. 고사리

피자 만들기, 고사리 꺾기, 고사리 삶고 말리기

시연 등이 예정됐다. 주최 측은 드넓은 목장 부

지에서 고사리를 꺾으멍, 걸으멍, 쉬멍 체험하는

소중한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초대장을 띄웠다.

▶돼지고기 넣은 돗궤기고사리지짐=고사리는

제수용 야채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마

련했던 저장 채소 중 하나였다. 고사리가 쑥쑥

자라는 시기가 되면 제사상에 올리거나 식탁 위

입맛을 돋울 고사리 걱정이 없도록 부지런히 그

것들을 꺾어다 삶아 말려 놓느라 분주해진다.

제사상에 보이는 고사리는 볶은 것이지만 반

찬으로 먹을 때는 돼지고기 등이 함께한다. 제주

도가 묶은 제주인의 지혜와 맛 전통향토음식

에 정리된 돗궤기고사리지짐(돼지고기고사리조

림), 두루치기 등이 그런 요리다.

돗궤기고사리지짐은 납작납작하게 썬 삼겹살

에 고사리를 섞어 양념한 뒤 물을 넣어 조리는

것이다.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메밀가루를 풀

어 넣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. 두루치기는 제

사나 명절이 지난 후 남은 콩나물무침, 고사리나

물, 돼지고기 누름적, 두부 부침을 냄비에 담은

뒤 청장(맑은 간장) 등 양념과 물을 넣고 조려

만든다.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조림도 있다.

고사리콥대사니지짐(고사리풋마늘조림)이다.

청장, 된장, 식용유, 깨소금으로 양념한 고사리

에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푹 끓이다가 풋마늘

을 넣고 한소끔 더 조리면 된다. 참기름 대신 식

용유를 사용하는 것은 고사리 향이 반감되는 걸

줄이기 위해서다.

▶길 잃음 사고 예방하려면 이렇게=맛난 고사

리 음식을 즐기고 싶어 재료를 직접 구하러 들

판으로 향한다면 주의해야 할 게 있다. 길 잃음

사고다.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홈페이지에는 길

잃음 예방법이 안내되어 있다.

고사리 채취 시에는 2인 이상 동행하고 휴대

전화 배터리를 100% 충전해 둔다. 호각 등 비상

연락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.

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위한 겉

옷, 우의, 충분한 물과 비상식량, 손전등도 챙기

자.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기억하고 있는 지점

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확인하거나 119로

신고해야 한다.

오름을 오를 때는 정해진 코스를 이용하고 출

입 금지 구역은 다니지 말아야 한다. 일몰 시간

도 미리 기억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일

정을 마무리하자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고사리 철을 맞아 고사리를 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 남원읍 한남리에서는 이번 주말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도 열린다. 한라일보 DB


